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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motional expressivity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ir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their mothers' the perception of negative emotions, and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investigate whether the emotional expressions and responses to negative 

emotions of mothers of disabled children's were related to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their young disabled children. 

[Method] There were a total of 60 children, 30 pairs of mothers, and 3 to 6-year-old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perception of negative emotions, and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were measured through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completed by the mothers, and the emotional expressivity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measured by the teacher.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sed positive expressions more significantly than negative expression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xpression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cond, in terms of 

negative emotions,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sponded that they did not know much about negative 

emotions but they recognized that negative emotions were important, and they recognized negative emotions as 

emotions that their children naturally experience. Also, it was found that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se supportive response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more significantly than non-supportive responses. Third, 

the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of mother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Fourth, in the 

supportive responses of the mothers’ reactions to the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he emotion-centered response 

and the emotional expression encouragement response were related to th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nclusion] It was partially confirmed that the emotional expressivity of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mothers’ reactions to the negative emotions of children are related to the emotion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parental education that 

can guide the use of suitable coping methods for deal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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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유아들과 그들의 가족들

은 더 많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20)은 전국의 발달

장애인 보호자와 당사자 총 777명을 대상으로 COVID-19 전후의 발달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서비스 욕구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은 COVID-19 이전 시기보다 심

리・행동적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졌는데 특히 정서불안행동, 자해행동, 상동행동 등

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들을 돌보는 양육자들도 코로나 이전시기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각각 M=3.08, M=3.31점)와 우울감(각각 M=1.66, M=2.13점)이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즉 COVID-19는 장애인 가족들의 일상적 생활을 변화시켰고, 이러

한 변화들은 장애유아의 정서적 문제들을 더욱 증가시켰으며, 그들을 돌보는 가족의 

심리 및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정선(2008)은 부모의 양육 부담감은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부담감은 자아존중감을 낮춰 더 큰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한다고 하였다.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의 원인 및 수

준은 다르지만(이지경, 2013), 장애유아의 어머니들이 대체로 행복수준이 낮고,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김선옥, 김성훈, 2014; 김호연, 강창욱, 2011; 정계숙 외, 

2013)를 보았을 때 장애유아어머니들의 정서적 어려움은 COVID-19 이전 시기보다 

더욱 증가하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적 어려움은 장애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Neece와 Baker(2008)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장애

아동의 사회적 기술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영순(2008)은 어

머니의 낮은 행복감과 높은 양육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가 유아의 정서발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적 어려움은 어머니 자

신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유아어머

니의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유아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는 어린시기부터 유아들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으로 정서를 표현하게 되고, 유아는 부모가 표현한 정서를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모방하게 되며, 부모가 자신의 정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정서표현 규칙과 

방법을 배워가게 된다(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Halberstadt, 1986). Eisenberg, 

Cumberland와 Spinard(1998)는 이러한 과정을 정서사회화(emotional socialization)라고 

하였으며, 부모의 정서사회화 과정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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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parental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 ERSB)

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녀의 정서 및 사회적 능력을 더 많이 촉진한다고 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행동으로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화 등을 제

시하였다. 또한 몇 연구자들은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사회적 기술 향상 및 

문제행동 감소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제안하였다(Green, & Baker, 2011; 

Légaré et al., 2019).
장애유아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서사회화 행동 연구들은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

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서수경, 2016; Green, & Baker, 2011; Légaré 
et al., 2019; Paczkowski, & Baker, 2007). 먼저,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개인이 영속적

으로 나타내는 얼굴표정을 포함한 비언어적・언어적 정서표출 유형(Halberstadt et 

al., 1995)으로,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었다. 일반

유아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정서를 표현할 때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다(권연희, 2012; 문경희, 남민우, 2020). 이에 반해 Green과 Baker(2011)

는 5세~8세 지적장애아동어머니와 일반아동어머니 180명을 대상으로 정서표현에 대

해 알아본 결과, 일반아동의 어머니들은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

현한 반면, 지적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긍정적 정서는 덜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는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일반유아어머니

들은 긍정적 정서를 부정적 정서보다 더 많이 표현하고, 지적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고 가정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의 정서표현은 모방과 전염 등의 사회화 과정을 거처 유아의 정서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한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어머니가 기쁨, 애정 등의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증가하였고(Cassidy et 

al., 1992),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증가하였다

(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Halberstadt, & Ezton, 2003). 즉 가정 내에서 장애유

아어머니들이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한다면 자녀들도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가정 내에서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일반유아어머니들

과 달리 자녀에게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지를 조사하고, 

일반유아어머니들과 유사하게 장애유아어머니들의 긍정적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

표현이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표현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정서사회화 행동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다(Jacobs et al., 2019; Légaré et al., 2019; Paczkowski, 
& Baker, 2007).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정서 및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주며, 지지적인 반응과 비지지적인 반응으로 구분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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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Fabes, Eisenberg, & Bernzweing, 1990). 지지적 반응에는 자녀의 감정을 확인

하는 것, 격려해주거나 기분이 다시 좋아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대처해서 해

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등 감정표현격려,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이 있으

며, 비지지적 반응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부모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드

러내는 등 최소화반응, 스트레스반응, 처벌적 반응이 있다. 어머니들이 자녀의 부정

적 정서에 대해 문제중심반응, 정서중심반응, 감정표현격려 등과 같은 지지적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들이 또래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대처전략에서도 긍

정적인 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강희연, 강문희, 1999),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또래에게 인기가 높았으며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갈등 상황도 잘 해결

하였다(이지영, 이강이, 2021;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이와 반대로 어머

니들이 처벌적이고 스트레스 반응 등의 비지지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일수록 유아는 

자기조절능력이 낮았고(정슬기, 허혜경, 2016), 공격성이 높아졌다(송현정, 김정희, 

2021).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 및 사회적 능력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지원이 중요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어머니를 대상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조

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연구(Légaré et al., 2019; 
Paczkowski, & Baker, 2007)하였더라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 유형을 

합산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만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전체적인 

어머니의 반응유형 경향과 구체적인 하위반응유형의 특성을 알 수 없어 중재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지

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고, 전체적인 반응유형의 

경향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유아어머니들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

지적 반응이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유아어

머니들이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 한다.

또한 몇몇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의 정서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윤은미, 2020; 정윤경, 박혜진, 2012). 어떤 장애유아어머니는 

긍정적 정서를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어떤 장애유아어머

니는 부정적 정서를 비난 및 무시 또는 제거되어야 할 경험으로 인식한다. 특히 부

정적 정서를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

도록 격려하지만, 또 어떤 어머니는 부정적 정서는 나쁘고, 표현하지 말아야 할 것으

로 간주하여 유아들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비난하거나 축소 또는 무시할 수 있

다. 즉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에 따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

니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반응은 자녀의 사회・정서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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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Légaré et al., 2019; Paczkowski, & Baker, 2007) 

장애유아어머니들의 바람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장애

유아어머니들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장

애유아어머니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유형의 특성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활용

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장애유아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장애유아의 사회정서

능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장애유아의 부모를 대

상으로 한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들은 어머니의 정서사회화행동과 발달장애유아의 공

격성(서수경, 2016), 뇌성마비유아의 부적응(안소연, 2008) 등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만을 살펴보았으며,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

형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구분하지 않고 두 유형을 합산하여 연구하였

으며,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도 없었다. 따라서 장애유아와 어머니의 정서표현 특성을 이해하

기 위해 장애유아어머니와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을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

현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과 반응 유형

을 살펴봄으로써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장애유아어머니의 바람직한 태도와 대응에 대

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 내 장애

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기관에서 관찰된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 정서적 균형을 이루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1) 장애유아어머니와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특성은 어떠한가?

2)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과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특성은 어떠한가?

3)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은 관련이 있는가?

4)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은 관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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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통합어린이집 5곳에 재원중인 만 3~6세의 장

애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30쌍, 그리고 장애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 10명이었

다. 장애유아어머니의 설문지 30부와 담임교사의 설문지 30부, 총 60건의 자료를 최

종 자료로 선정하였다. 유아는 만 3세~6세가 되면 기질이 안정화되고,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유형도 관찰이 가능하다는 한유미와 손경화(2004)의 연구에 근거하여 대상

자의 연령범주를 선정하였다. 

장애유아 30명 중 만 3세는 6명(20.0%, 남아 2명, 여아 4명), 만 4세는 12명(40%, 남아 

7명, 여아 5명), 만 5세는 6명(20.0%, 남아 4명, 여아 2명), 만 6세는 6명(20.0%, 남아2 

명, 여아 4명)이었으며, 장애유아의 평균연령은 5.0세(SD=1.08)로 범위는 3.3세에서 6.9

세였다. 출생순위에서는 외동이 12명(40.0%), 첫째가 11명(36.7%), 둘째가 6명(20.0%), 

셋째가 1명(3.3%)이었다. 장애유아들은 통합어린이집 통합학급에 배치된 유아들로 의

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기준으로 20명(66.7%)은 발달지체, 4명(13.33%)은 자폐성장

애, 6명(20%)은 뇌병변장애였다. 

장애유아어머니의 연령은 만 35세 이하는 7명(23.3%), 만 36세~40세까지 16명(53.3 

%), 만 41세 이상은 7명(23.3%)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7명(23.3%), 대학교 졸

업이상 23명(76.7%)이었으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어머니들은 12명(40.0%)이었

고, 나머지 18명(60.0%)의 어머니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았다. 모든 연구 참여 

가족들은 조부모 없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다. 

2. 연구 도구

1)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Halberstadt 외(1995)가 개발한 

SEFQ(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의 간편형 척도를 여은진(2009)

이 번안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보이는 정서표현의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정서표현 도구는 크게 긍정적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표현 두 범주로 구분하였고, 각 범주는 12문항으로 총 24문항이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자신의 행동에 근거하여 ‘전혀 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자주한다’(6점)의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장애유아어머니가 자신의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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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표준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질문지에 대상 유아의 이름을 적은 후‘자녀에

게’라는 상황을 제공하였다(정윤경, 박혜진, 2012). 긍정적 정서표현의 총점 범위는 

12∼7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표현의 총점 범위는 12∼7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α)는 .80이며, 긍정적 정서표현은 .87,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84였다.

2)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의 EEQ(The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하정(1997)이 번안하여 신뢰도를 확보한 

정서표현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정서표현(5문항)을 제외하고, 

부정적 정서표현(4문항)과 긍정적 정서표현(7문항)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장애유아

의 정서표현 검사와 채점은 담임교사가 평정하였으며, 장애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유아를 맡은 지 6개월 이상이 된 자로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7점)’의 Likert식 7점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교사가 관찰한 후 체크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애유

아의 정서표현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84이며, 긍정적 정서표현은 .71, 

부정적 정서표현은 .79였다.

3)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윤은미(2020)가 개발

(Cronbach’s α .75)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명의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내용 자문을 받아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총 23문항 중 부정

적 정서에 대한 일반적 인식 2문항(부정적 정서의 이해, 부정적 정서의 중요성)과 유

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일반적 인식 2문항(자녀의 부정적 정서 경험, 자녀의 부정

적 정서에 대한 태도) 등 최종 4문항을 선정하였다. 

4)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Fabes, Eisenberg와 Bernzweig(1990)가 개발

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를 배주희(2011)의 번안을 

토대로 유아교육전문가 3인의 자문을 거쳐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CCNES는 

지지적 반응 35문항, 비지지적 반응 35문항으로 총 72문항이었으며, 지지적 반응은 

감정표현격려반응,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으로 각각 12문항이었고, 비지지적 반

응은 최소화반응, 처벌적반응, 스트레스반응으로 각각 12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어머니가 체크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였다. 장애유아어머니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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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실제 표준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질문지에 대상 유아의 이름을 적은 후

‘자녀에게’라는 상황을 제공하였다(정윤경, 박혜진, 2012).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은 세 가지 하위영역을 합하여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두 

반응 모두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지적 반응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였고, 하위영역별로 감정표현격려반응은 .83, 정서중심반응은 .80, 문제중심

반응은 .85였다. 비지지적 반응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고, 하위

영역별로 최소화반응은 .71, 처벌반응은 .89, 스트레스반응은 .87이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사전에 

어린이집 시설장들의 허락을 받고, 온라인 회의를 통해 질문지의 종류와 응답 방법

에 대해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시설장을 통해 담임교사와 어머니에게 전달되었으며, 

회수한 후 우편으로 수합하였다. 장애유아어머니와 교사에게 배부된 질문지는 어머

니용 45부와 교사용 45부로 총 90부였는데 총 60부만이 회수(어머니용 30부, 교사용 

30부)되었고,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

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로 장애유아와 어머니의 긍정

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차이검증 및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

응의 차이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하위 반응 유형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

여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로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

슨(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장애유아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특성 

1) 장애유아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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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어머니들의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장애유아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

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장애유아어머니들의 긍정적 정서

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8.53, p<.05). 즉 장애유아 

어머니들은 긍정적 정서표현을 부정적 정서표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1> T-test results for emotional expressivity of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Variable N M(SD) df t p

   Positive expressivity 30 4.38(.59)
58 8.53 .000***

   Negative expressivity 30 2.88(.77)

*p < .05, **p < .01, ****p < .001

2)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차이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87, p>.05). 즉 장애유아들은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은 

유사한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test results for emotional expressivity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Variable N M(SD) df t p

   Positive expressivity 30 4.43(1.54)
58 1.87 .07

   Negative expressivity 30 3.81(.98)

*p < .05, **p < .01, ****p < .001

2.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과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특성

1)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정서의 이해, 부정적 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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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부정적 정서의 경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태도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

하였다.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 결과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

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Mother's Perceptions of Negative Emotions (N=30)

구분 내용 N(%)

Understanding 

negative emotions

I know well 2(6.7)

I know a little 8(26.7)

I have heard 11(36.7)

I do not know 7(23.3)

I have no idea 2(6.7)

The importance of 

negative emotions

Very Important 6(20.0)

Important 15(50.0)

Moderately Important 6(20.0)

Slightly Important 3(10.0)

Not Important 0(0.0)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motions to experience naturally 19(63.3)

Emotions that should not be experienced if 

possible
11(36.7)

Attitudes toward negative 

emotions of children

It should be respected as a natural part of life 6(20.0)

Over time, it will disappear on its own 0(0.0)

It has to change to a positive emotions 6(20.0)

You need to guide and discipline 3(10.0)

It is resolved by spitting out your emotions. 2(6.7)

Identify the context and cause of expressing 

negative emotions. 
13(43.3)

부정적 정서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장애유아어머니 11명(36.70%)이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8명(26.70%)이

‘조금 알고 있다’, 7명(23.35)이 ‘잘 모른다’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18명(60.05%)

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은 부정적 정서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8명(26.70%)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정적 정서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15명(50.0%)이‘중요하다’, 6명(20.0%)이

‘매우 중요하다’, 6명(20.0%)이‘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21명(70%)의 장

애유아어머니들이 부정적 정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장애유아어머니 19명(63.3%)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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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경험하는 정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1명(36.7%)이 

‘가능하면 경험하지 않아야 할 정서’라고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장애유아어머

니들은 부정적 정서를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정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63.3%), 일부 장애유아어머니들은 부정적 정서를 가능하면 경험하지 않아야 할 정서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36.7%).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태도에 관한 질문에는 장애유아어머니 13명

(43.3%)이‘상황과 원인이 무엇인지 살핀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6명(20%)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존중받아야 한다’및‘긍정적 정서로 바뀌어야 한다’라

고 동일하게 응답하였으며, 3명(10%)이‘지도와 훈육을 해야 한다’, 2명(6.7%)이‘감

정을 분출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43.3%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자

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상황과 원인이 무엇인지 살핀다고 하였으며, 20%의 장

애유아어머니들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20%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은 부정적 정서는 긍정적 정서로 바뀌어

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10%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지도와 훈육을 해야 한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특성 

(1) 장애유아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차이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4>, 장애유아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6.54, p<.05). 즉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들은 비지지적 반응보다 지지적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test results of mother’s reactions to negative emotion

Variable N M(SD) df t p

   Positive expressivity 30 3.06(.40)
58 6.54 .000***

   Negative expressivity 30 2.32(.47)

*p < .05, **p < .01, ****p < .001

(2)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양상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5>와 같이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지적 반응에서 문제중심반응의 평균은 3.13, 정서중심

반응의 평균은 3.08, 감정표현격려의 평균은 3.00이었다. 비지지적 반응에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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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평균은 2.60, 최소화 반응의 평균은 2.44, 처벌적 반응의 평균은 1.91로 나타

났다.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지지적 반응에서 문제중심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감정표현격려를 가장 적게 사용하였으며, 비지지적 반응에서 스트레스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처벌적 반응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전체적 반응 양상을 살펴보

면,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 문제중심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중심반응 및 감정표현격려, 스트레스반응, 최

소화반응, 처벌적 반응 순으로 사용하였다. 

<Table 5>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mother’s reactions to negative emotion (N=30)

Variable Minimum Maximum M SD

  Support responses 2.47 3.72 3.06 .40

     Expressive encouragement 2.00 3.83 3.00 .46

     Emotion-focused responses 2.42 3.83 3.08  .39

     Problem-focused responses 2.33 4.00 3.13 .50

Non-support responses 1.44 3.25 2.32 .47

  Punitive responses      1.08 3.17 1.91 .58

  Minimization responses    1.67 3.25 2.44 .39

  Distress reactions        1.33 3.92 2.60 .65

3. 장애유아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

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 장애유아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장애유아

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

았다(각각 r=.04, p>.05). 이와 달리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38, p<.05), 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1, p<.05). 즉 장애유아어머니가 가정에서 부정적 정서

를 많이 표현할수록 기관에서 장애유아들은 긍정적 정서를 덜 표현하고, 부정적 정

서는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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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ter-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30)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72** 1

(3) .04 -.14 1

(4) -.38*  .41* -.01 1

(5) .51** .45* .10 -.47** 1

(6) .46* .41* .36 -.61** .73** 1

(7) .28 .19 .43* -.40* .74** .84** 1

(8) .03 -.11 -.16 .21 -.37* -.16 -.08 1

(9) -.15 -.28 -.44* .66** -.48** -.63** -.45* .59** 1

(10) .02 -.12 -.40* .59** -.37* -.54** -.50** .50** .72** 1

(11) .40* .33 .30 -.54** .89** .92** .93** -.21 -.57** -.56** 1

(12) -.11 -.23 -.45* .63** -.47** -.56** -.43* .70** .93** .88** -.55**

*p < .05, **p < .01

Note. (1)Child‘s Positive expressivity, (2)Child‘s Negative expressivity, (3)Mother's Positive expressivity, 

(4)Mother's Negative expressivity, (5)Expressive encouragement, (6)Emotion-focused responses, 

(7)Problem-focused responses, (8)Minimization responses, (9)Punitive responses, (10)Distress reactions, 

(11)Supportive maternal reactions, (12)Non-supportive maternal reactions 

4.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한 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장애

유아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r=.40, p<.05),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내지 않았다(r=.33, p>.05). 또한 장애유아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장애유아의 긍정

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각각 

r=-.11, p>.05, r=-.23, p>.05). 즉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지지적 반응을 많이 

사용 할수록 장애유아들이 긍정적 정서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의 하위유형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 자녀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장

애유아어머니들의 감정표현격려와 정서중심반응과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각각 

r=.51, p<.05, r=.46, p<.05) 및 부정적 정서표현(각각 r=.45, p<.05, r=.41, p<.05)은 유의

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표현격려와 정서중심반응을 많이 표현할수록 장애유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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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모두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유아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인정

하고 표현하도록 격려하거나 자녀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등의 지지적 반응

을 많이 표현할수록 장애유아들은 긍정적 정서표현과 함께 부정적 표현도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만 3세~6세의 장애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30쌍 그리고 10명의 담임교사

를 대상으로 장애유아어머니와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특성과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

적 정서에 대한 인식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특성을 알아보고, 장애

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

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특성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장애유아에게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

현하였다(t=8.53, p<.05). 이러한 결과는 일반유아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권연희, 2012; 문경희, 남민우, 2020)와 일치하였고, 지적장애아동의 어머니를 대

상으로 연구한 Green과 Baker(2011)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즉 지적장애

부모들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는 Green과 

Baker(2011)의 연구 결과와 달리 장애유아어머니들은 정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분노, 

슬픔, 화 등의 부정적 정서보다 기쁨,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아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지 않

아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장애유아어머니들이 긍정적 정서를 더 높게 표현한 이

유에 대해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했다고 해석하기는 어

렵다. 또한 본 연구는 질문지를 통해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을 조사하였으므로 

장애유아어머니들이 무의식적으로 설문 조사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자 했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유아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

하고,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정서표현 인식 수준과 실행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특성을 조사한 결과, 장애유아들의 긍정적 정서표

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8.53, p>.05). 즉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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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보다 더 많이 표현할거라는 예상과 달리,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장애유아들이 만 3세를 제외하고 

약 2년 이상 동안 한 기관에 지속해서 다니고 있어 교사와의 정서적 유대가 잘 형성

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이거나 교사의 관찰시점이 2학기말이어서 장애유아

들이 기관에 잘 적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기관의 지속성 여부와 

관찰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특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결과를 비

교하는 것이 필요며, 특히 질문지를 통한 조사가 아닌 직접관찰을 통해 일관성있는 

데이터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반

응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정서의 이해 및 중요성, 유아의 부정적 정서의 경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태도 등 총 

4문항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유아어머니들은 부정적 정서의 이해에 대

한 질문에 60.05%가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적 정서

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80%이상이 중요 및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장

애유아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한 질문에 장애유아어머니들은 63.3%(19명)가‘자연

스럽게 경험하는 정서’라고 응답하였고, 36.7%(11명)가‘가능하면 경험하지 않아야 

할 정서’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부정적 

정서를‘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정서’라고 인식하는 장애유아어머니의 자녀들이 긍정

적 정서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44.5, p=.001). 부정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정서’라고 인식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 

표현을 통해 어머니와 유아 간에 친밀감을 높게 형성하며, 더욱이 자녀의 정서적 어

려움을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정서교육의 기회로 여긴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즉 장애유아어머니들이 부정적 정서를‘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정서’라고 인식

하는 것이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관한 질문에 ‘그 상황

과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반응으로 응답하였으며(13명, 

43.3%),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삶의 자연스러운 존재의 일부로 다뤄

야 한다(6명, 20%)’라는 응답과 ‘긍정적 정서로 바꿔야 한다(6명, 20%)’라는 응답

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장애유아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 문제중심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응답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하

지만 장애유아어머니의 문제중심반응과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는 관련이 없

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 가지 가정은 장애유아어머니가 문제중심반응을 자녀에

게 잘 못 사용했을 가능성이다. 또 다른 가정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태도에 

대한 질문에 36.67%(11명)의 장애유아어머니들이 덜 바람직하게 응답(예, 긍정적 정

서로 바꿔야 한다, 지도와 훈육을 해야 한다, 감정을 분출하면 해결될 것이다)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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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태도가 직간접적으로 장애유아의 정서표

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지지적 반응 중 문제중심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 갈등상황 해결, 또래관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강희연, 

1997; 이지영, 이강이, 2021), 발달지체 유아의 공격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므로

(Paczkowski, & Baker, 2007),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정서중심반응 및 감정표현격려반

응과 함께 문제중심반응을 전략적으로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특성을 살펴본 결

과, 장애유아어머니들은 비지지적 반응보다 지지적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t=6.54, p<.05).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장애유아어머니들의 하위 반응유형의 경향을 구

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장애유아어머니는 문제중심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서중심반응 및 감정표현격려반응, 스트레스반응, 최소화반응, 처벌적 반

응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정슬기, 허혜경, 2016; Eisenberg, & 

Fabes, 1994)과 일치한다.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장애유아

어머니들은 일반유아어머니들과 유사하게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지지적 반

응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지지적 반응 중 문제중심반응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정서중심반응과 감정표현격려반응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장애유아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표

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긍정적 정서표현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장애유아들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보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정 내에서 장애유아

어머니들이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장애유아들이 긍정적인 정서는 덜 표현

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더 많이 표현한다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의 장애유아어머니들

이 사용하는 부정적 정서표현이 장애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

고, 긍정적 정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장애유아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간에 관련성이 없었는데, 이것은 장애유아

들이 어머니가 표현한 긍정적 정서의 의미를 낮게 또는 잘못 인식하거나(Wieland, & 

Baker 2010), 장애유아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강도가 낮아 자녀들이 분명하게 인

식하지 못 했기 때문일 수 있다(Green, & Baker, 2011; Légaré et al., 2019). 특히 지

적장애아동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자녀의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없음을 밝힌 

Green과 Baker(2011)는 지적장애아동들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가 더 과장되고,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의 강도수준에 따른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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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장애유아

의 정서에 대한 지각과 예상반응 조사를 통해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유아의 정서와 정

서의 강도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고, 강도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

현이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

현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장애유아어머니들의 지지적 반응과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나 비지지적 반응과 자녀의 정서표현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지지적 반응을 많이 사용 

할수록 장애유아들이 긍정적 정서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강희연, 강문희, 1999; 이지영, 이강이, 

2021; Eisenberg, Fabes, & Murphy, 199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장애유아들의 긍정

적 정서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지지적 반

응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적 정서 반응의 하위유형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장애유아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중 감정표현격려반응과 정서중심반응을 많이 사

용할수록 장애유아들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증가하였으나 예측과 달리 부정적 정서표

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아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반응 및 정서중심반응

과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먼저,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정서에 초점을 맞추거나 자연

스럽게 감정을 표현해보도록 격려하는 지지적 반응이 정서처리기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Paczkowski, & Baker, 2007). 즉 장애유아어머니들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

해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반응했을 거라 추측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정은 장애유아

는 가족들의 영향도 받지만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의 영향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도 주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머니와 교사의 자기보고를 통해 연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성을 구

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추후 직접관찰을 통해 장애유아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의 

강도와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의 정

서표현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도 함께 연구하여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 증가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중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성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

며, 이를 통해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성과 관련이 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부정적 정서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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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유아어머니들에게 자신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자녀의 

정서표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바

림직한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참여자의 사례수가 적고, 정서인식 특성이 다른 자폐성 

장애유아도 대상자에 포함되어 연구되었으며, 직접관찰이 아닌 장애유아어머니와 교

사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사례수를 확장하여 연령 및 장애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

사회화 행동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자기보고형식이 아닌 직

접관찰을 통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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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과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 연구

김 지 숙

[목적] 본 연구는 장애유아어머니와 장애유아의 정서표현 특성 그리고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참여자는 경

기도 지역에 소재하고 통합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세~6세의 장애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30쌍으로 

총 60명이었다. 장애유아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 및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고, 장애유아의 정서표현은 담임교사에 의

해 측정되었다. [결과] 첫째, 장애유아어머니는 부정적 표현보다 긍정적 표현을 더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아의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유아어머니들은 부정적 정서를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나, 부정적 정서가 중요하고, 자녀들이 자연

스럽게 경험하는 정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유아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비지

지적 반응보다 지지적 반응을 더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유아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정적상관이 있었고, 부정적 정서표현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넷째, 장애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서는 지지적 반응 중 정서중심반응과 감

정표현격려반응이 장애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표현과 관련이 있었다. [결론] 장애유아어

머니의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장애유아의 정서표현과 관련 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하

였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자녀의 정서표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애유아어머니에게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장애유아


